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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구, 서구 소재의 초등학교 3개교와 

경상북도 소재의 초등학교 2개교의 4-6학년 남녀 아동 총 38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이고, 학업성적이 높은 아동들일수록 민주적이거나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경험하

고 있으며 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모-자녀 간 대화시간이 길수록 

민주적 양육태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의 경우 여학생이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이 높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대화시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최종 분석한 결과 민주적 양육태도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 모의 학력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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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위기나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최근의 정신건강분

야의 연구나 긍정심리학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위

기나 역경은 대단히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지극히 일상적인 경험의 한 부분

이며, 이러한 위기나 역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를 통해 우리는 심리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삶에 대해 더 많이 배워나간다. 

아동학대, 부모의 정신병리, 부모의 이혼, 극심한 빈곤, 성폭력 등 아동발달에 있어 

중대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기나 역경을 경험한 아동 모두가 청소년기나 성인

기에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부적응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

어 왔으며 또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탄력성은 이처럼 위험이나 역경 속

에서도 놀랍게도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아동(즉, 탄력적인 아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달되어온 개념으로(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연령에 적합한 발달과업의 성

취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환경조건 즉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 적응을 이루는 것을 탄

력성이라고 한다(Goldstein & Brooks, 2005). 

지금까지의 탄력성 연구를 통해 밝혀진 보호요인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아동의 개인적 특질인 개인요인, 아동에게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환경으로 

작용하는 가족요인, 가족 이외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래, 학교 등과 같은 지역

사회요인 등이다(Werner & Johnson, 1999). 대규모 종단연구를 통해 밝혀진 개인적 

보호요인으로는 활동성, 사교성, 따뜻하고 상냥한 기질, 자율성, 평균이상의 지능, 긍

정적 자기개념, 충동조절, 준비성, 신뢰 등이 있고, 가족적 보호요인으로는 소가족(4인 

미만의 자녀), 어머니의 유능성, 주 양육자와의 친밀한 유대관계, 지지적 조부모, 지지

적 형제자매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요인으로는 유능한 또래친구, 지지적 교사, 성공적 

학교경험, 멘토, 친사회적 단체(청소년클럽, 종교단체 등)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와 같은 보호요인들은 안정되고 안전한 가정에 사는 ‘저위험’ 아동들에게도 혜택을 주

는 요인들이지만 역경 수준이 높은 ‘고위험’ 아동들에게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역

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Werner, 2005). 이러한 보호요인 중 아동의 발달과 탄력성에 특히 중요한 요인은 가

족요인이며 그 중에서도 가구소득이나 부모의 학력 등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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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보다 부모-자녀간의 일상적 상호작용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관여하는 가정

의 아동들은 자아존중감 및 자아효능감이 높고, 정서조절 및 충동조절을 더 잘 하고,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으며(정소희, 2011; 유양, 박인숙, 문영숙, 2010; Nada-Raja, 

McGee & Stanton, 1992; Jacobson & Crockett, 2000; 정병삼, 2010; Bamaca, 

Umana-Taylor, Shin & Algaro, 2005), 자아존중감 및 자아효능감, 정서조절능력이 높

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좌절과 실패를 더 잘 인내하고 

역경을 헤쳐 나가는 능력 즉 탄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Werner, 2005). 또한 아동들

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방식을 배우기 때문에 좋은 양육행동을 

경험한 아동들이 또래 및 교사와 애착관계를 더 잘 형성하고, 학교에도 더 잘 적응하

는데(정소희, 권유경, 2010; 이귀숙, 정현희, 2006) 유능한 또래친구나 지지적인 교사, 

성공적인 학교생활 경험은 고위험아동들이 성공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

한 가족외적 자원인 것이다(Werner, 2005). 

이런 이유로 인해 아동의 탄력성을 이해할 때 우선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고려하여

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국내에서 진행된 대다수의 연구(권은경, 2008; 권지은, 2003; 

신윤자, 2005; 신정희, 2007; 정미현, 2002; 조계연, 2006)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적특질로서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뿐 부모양육행동과 탄력성과의 관

계를 연구한 것은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질

로서의 탄력성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적응’이라는 탄력성의 개념을 적용

하여 부모양육태도가 아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아동들의 탄

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1). 

한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도 아동의 

성별, 기질 등과 같은 아동이 가진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가구의 소득, 부모의 학력

수준, 부부갈등 등과 같은 가족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정소희, 

2007a, 2007b)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 연령, 학업성적 등과 같은 개인요인, 모의 

학력수준, 가정경제수준 등과 같은 가족요인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1) 본 연구에서 아동기 후기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시기의 아동들은 청소년기에 비해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동기의 탄력성이 청소년기 및 성

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Masten, 2001; Werner, 2005; Werner & Smith,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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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탄력성 또한 아동의 성별, 지능 등과 같은 

개인요인과 부모의 학력수준 및 가정경제수준, 부모양육태도 등의 가족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이용준, 2004; Wright & Masten, 2005)고 알려진 만큼 아동의 개인

적, 가족적 요인과 탄력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연

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개인특성(성별, 학년, 학업성적) 및 가족특성(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과 

부모양육태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개인특성(성별, 학년, 학업성적) 및 가족특성(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과 

아동의 탄력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개인특성(성별, 학년, 학업성적), 가족특성(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탄력성의 개념 및 보호요인

부모의 사망, 정신질환, 아동기 학대, 장기간의 빈곤 등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고위험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적응을 이룬 아동들에 대한 연구 결과로 발달

된 탄력성(resilience)은 첫째,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렵고 둘째, 측정하기에 쉽지 않아 

연구자들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되기도 하여 개념이나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

다(Luthar et al., 2000). 그러나 지금까지 탄력성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략 탄력성

을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첫째, 탄력성을 개인의 성격유형으로 보는 것으로서 자율성이나 높은 자아존중감과 

같이 탄력적인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 이 개념은 

Block와 Block(1980)이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용되기 시

작하였는데 이들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상황에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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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의 영향을 차단하거나 적게 받으며 자아를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Block와 Kremen(1996)이 개발하고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안해 사용하

고 있는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e scale: ER)는 탄력성을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보는 대표적인 예인데 이 척도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등 5가

지 심리적 특성을 하위요인으로 두고 있다. 국내연구에서 진행된 탄력성에 대한 연구 

중 다수(권은경, 2008; 권지은, 2003; 신윤자, 2005; 김영혜, 2009; 이신영, 정현희, 

2010)가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탄력성을 개인의 특

질로 정의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Wright와 Masten(2005)의 

주장처럼 탄력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간주하면 잠정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아동을 ‘올바른 그 무엇’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것, 그리고 역경을 극복할 수 없을 때 그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많은 아동이 겪고 있는 압도적인 사회적 스

트레스원과 역경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개인적 탄력성에서 맥락(환경)이 담당하는 

광범위한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Wright & Masten, 2005).  

탄력성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개인의 특질로서의 탄력성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고위험상황에서도 긍정적 적응을 이루어내는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하

는 것이다. 이 개념은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진화되면서 탄력성이 단지 아동

의 개인적 특질만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종종 비롯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확산된 것으로(Luthar et al., 2000)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이 갖는 한계점

에 대한 대안이자 오늘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다. 즉, 탄력성은 아동

의 개인적 속성과, 가족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역동적인 

적응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며 아동들이 역경을 경험하고도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Luthar, 1996)2). 사회사업의 주요관점이 ‘환경(상황) 속의 인간’이고 탄력성이 

고위험속에서도 잘 적응하는 아동의 연구에서 발달되어온 개념인 만큼 탄력성을 개인

적 특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상황에서도 개인요인, 가족요인, 지역사회요인 등이 

2) Masten(1994)은 탄력성 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달리 사용하기를 제안하고 있는

데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 적응을 하는 것은 ‘resilience’로, 개인의 속성으로서의 탄력성은 

‘resiliency’로 구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역경 속에서의 긍정적 적응은 탄력성으로, 개인의 특

질 혹은 속성(traits)으로서의 탄력성은 자아탄력성이라고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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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여 성공적으로 적응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요인, 가족요인, 지역사회요인 등으로 매우 다

양하지만 이 중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은 

성별, 지능 등의 개인요인과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의 학력과 가정경제수준 등의 가족

요인이 있다. 성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적 생활사건에 더 잘 

적응하고 유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령 및 발달단계,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성별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이용준, 2004; Werner, 2005)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지능 또한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내적 특성 중의 

하나인데 높은 지적 능력은 스트레스를 주는 외적 환경이나 위험한 역경 생활사건에서 

보다 나은 대처를 할 수 있게 해 준다(이용준, 2004). 또한 지능과 관련 있는 학업적 

유능감(혹은 학업성취)이 높은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건강문제를 덜 겪고, 성인기에 이르

러 더 활동적이며 정서적 지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rner, 2005).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자체로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

나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상황과 관련되어 있으

므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거나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수용, 지지, 격려 등의 긍정적 양육행동보다 방임적 양육행동이나 가혹한 

양육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으며 빈곤하거나 저소득계층의 아동들은 부정적 생활사건

을 더 많이 경험하며 학업성적도 떨어진다(정소희, 2007b; Brady & Mattews, 200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는 크게 부모의 학력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 중 아동의 발달에 더 크고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변

수는 부모의 학력수준(특히 모의 학력수준)이다(정소희, 2009). 모의 학력수준이 소득

수준보다 아동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어머니가 아동들과 일상적으로 더 

긴밀히 상호작용하고 돌보며 정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수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부모의 학력수준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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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양육태도와 탄력성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나 학교생활 등 사회적 생

활의 전 영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력성을 증진하는 보호요인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질 높은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특히 아동발달의 

위험요인이 높을 때 특히 더 커진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감독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부모감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

향은 지역사회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빈곤하거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지역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이 아동의 인지적 수준 및 학

업성취와 정적인 관계에 있고(Baldwin, Baldwin & Cole, 1990; Gonzales, Cauce, 

Friedman & Mason, 1996), 지역사회SES가 낮은 지역일수록 부모감독과 아동의 외현

화문제와의 부적 상관이 더 크다(Beyers, Bates, Pettit & Dodge, 2003)는 연구결과는 

부모감독 및 관여가 위험요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잘 보여주

고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의 연구결과도 있는데 안전한 지역사회의 경우 부모의 감

독 및 통제가 낮은 아동들이 비행수준이 더 낮았다(Coley & Hoffman, 1996)는 상반

된 연구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것은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

향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SES가 낮은 지역일수

록 부모감독의 보호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과 탄력성과의 관계는 서구에서 진행된 장기간에 걸친 종단연구결과에

서 많이 증명되었다. 카우아이종단연구(The Kauai Longitudinal Study)에 따르면 아동

의 연령이 만 2세 때 4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예를 들어 출생 시 문제점, 모의 낮은 

학력, 빈곤 등)을 가졌던 고위험군 아동들 중에서 10세와 18세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행동문제를 별로 일으키지 않으며 유능성을 보이는 탄력적인 집단은 행동문제를 노출

하는 부적응집단에 비해 어린 시절 좋은 양육행동을 경험하였고 영아기 때에도 순한 

기질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Masten, 2001; Werner, 2005; Werner & Smith, 1992). 

미네소타 부모-자녀프로젝트도 일관되고 지지적인 양육이 아동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종단연구인데 이 연구에 따르면 생후 2년 동안 지지적인 보살핌

을 받은 아동이 덜 지지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보다 초등학교 입학시기의 저조한 적

응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보였으며, 아동기 중기에 부적응했으나 청소년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

- 226 -

기에 유능성으로 긍정적 전환을 보였던 아동은 초기에 지지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Yates, Egeland & Sroufe, 2003; Werner, 2005에서 재인용). 

로체스터종단연구결과도 양육행동이 아동의 탄력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연구자들은 가정폭력, 사망, 질병, 이혼, 빈곤 등과 같은 

중요한 생활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집단(stress-affected)과 스트레스

에 탄력적인 집단(stress-resilient)으로 구분하였는데 분석결과 부모양육행동의 질이 높

은 아동들이 더 스트레스에 탄력적인(즉, 스트레스에 잘 견디고 적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Wyman, Cowen, Work & Parker, 1991; Masten, 2001). 즉,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즉, 고위험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은 적

응력이 낮은 아동들에 비하여 영유아기 때 순한 기질을 가졌고 주양육자와의 분리경

험이 적었으며, 유아기와 학령기에 친밀하고 상호작용적인 부모-자녀관계를 가지고 있

었다. 또한 스트레스에 탄력적인 아동의 부모는 학령기때에는 보다 긍정적이고 일관

된 훈육을 하고, 아동의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효능감

이 더 높았고, 남편이나 확대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ilmer, Cowen & Wyman, 2001; Wyman et al., 1991.)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이용준(2004)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역경이 높은

데도 높은 유능성을 보이는 탄력적 집단과 역경이 낮으면서 높은 유능성을 보이는 적

응집단, 역경 수준이 높고 유능성이 떨어지는 부적응집단 등 세 집단으로 분류한 뒤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예측과는 달리 탄력적 집단의 부모들이 

적응적 집단의 부모보다 거부․제재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와 탄력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여타의 많은 선행연구(Masten, 

2001; Werner, 2005; Werner & Smith, 1992; Kilmer, Cowen & Wyman, 2001)와는 

상반된 결과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탄력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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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구, 서구 소재의 초등학교 3개교와 경상북도 소재

의 초등학교 2개교의 4-6학년 남녀 아동 총 62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수거된 610부(98.3%)의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불확실한 16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탄력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 주앙육자를 ‘어머니’로 응답한 아동의 설문지 388부(63%)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조사도구
  

1) 탄력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탄력성 척도는 국제탄력성 기구(International Resilience Project)

에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한 것으로 총 15문항으로 되어있으

며(Grotberg, 1997) ‘전혀 아니다’, ‘대부분 아니다’, ‘보통이다’, ‘대부분 그렇다’ 등의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에는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이 있다’, ‘내가 필요할 때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발휘할 때 

칭찬 받는다’, ‘모든 일이 잘될 거라고 믿는다’, ‘나는 유머감각이 있다’, ‘나는 과제에 

집중하여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다’ 등이 있는데 문항의 내용이 탄력성 그 자체라기

보다는 탄력적인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내적자원들(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낙관

성 등)과 외적 자원들(가족 및 가족이외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지 등)을 총점한 것

으로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문항간 신뢰

도(Cronbach's ɑ)는 .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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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양육태도

오기선(1965)의 ‘어버이 자녀 관계 진단 검사’를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와 박현선

(1997)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재척도화하여 표준화시킨 도구를 사용하여 부모양육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양육태도를 권위주의형, 민주형 그리고 맹종형(허

용형)3)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위주의형은 

자녀의 의견과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 지시와 통제를 주로 사용하며 부모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체벌이나 욕설 등의 가혹한 훈육방법을 사용한다. 민주형은 자녀

의 의사나 자율성을 존중하고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지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허용형의 경우 자녀의 욕구나 주장에 대해 지나

치게 허용하는 특성을 보이며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자녀의 의사가 우선시하는 것으

로 부모로써의 적절한 지도, 감독이 부족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7에서 재인용).    

이시형 등(199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경우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의 Cronbach의 α

는 .82, 민주적 양육태도는 .74, 허용형 양육태도는 .4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5(권위주의형), .78(민주형), .52(허용형)로 나타났다4). 

3) 기타 개인변수 및 가족변수

아동의 개인특성 중 성별은 더미변수(남자=1)로 전환하여 사용하였고, 학년은 원자

료값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학업성적은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원자료에

는 ‘아주 못하는 편이다’에서 ‘매우 잘 한다’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나 

자료의 분포를 고려하여 ‘못한다’, ‘보통’, ‘잘한다’ 등 세 분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가족특성 중 모의 학력의 경우 원자료에는 ‘무학’에서 ‘대학원 이상’에 이르

기까지 6가지 범주로 나뉘었으나 자료의 분포를 고려하여 3분류로(중졸이하, 고졸, 전

3) 이시형(1997) 척도에서 ‘맹종형’이라고 명명한 양육태도는 Baumrind(1967)가 허용형 양육태도

(permissive parenting)으로 지칭한 것이며 Baumrind(1967)이래 많은 연구에서 허용형 혹은 방

임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하에서는 허용형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4) 허용적 양육태도의 경우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신뢰도가 낮아 결과 해석에 있어 정확도

가 떨어질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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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졸 이상)구분하였고, 경제적 수준 또한 원자료에는 ‘아주 어렵다’에서 ‘매우 넉넉

하다’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나 최종분석에서는 3분류(어려움, 보통, 넉

넉)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자녀대화시간은 ‘30분 미만’, ‘30분~1시간’, ‘1시간~2시간’, ‘2

시간 이상’ 등 4분류로 구분하여 서열변수 식으로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ver.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와 탄력성을 조사하기 위해 T-test와 Anova

를 실시하였고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

체응답자 중 남자가 50.5%이고, 여자가 49.5%로 나타나 거의 반반 수준이었다. 학년

별 분포를 보면 4학년 36.3%, 5학년 32.8%, 6학년 30.9%로 나타났으며, 성적은 보통

이 55.2%로 가장 많았고, 잘하는 편 35.5%, 못하는 편 9.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자녀 간 대화시간의 경우 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33.5%), 30

분-1시간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25.8%로 그 다음 순이었다.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

- 230 -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범주 빈도 범주 빈도

성별
남자 196(50.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6(53.1)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120(30.9)
여자 192(49.5) 대학원 이상 57(14.7)

나이

4학년 141(36.3)
경제적 

수준

어려운편이다 16(4.1)

5학년 127(32.8) 보통이다 217(55.9)

6학년 120(30.9) 넉넉한편이다 154(39.7)

성적

못하는 편 36(9.3)

부모-자녀

대화시간

30분미만 55(14.2)

30분-1시간 100(25.8)보통 214(55.2)
1시간-2시간 90(23.2)

잘하는 편 138(35.5) 2시간이상 130(33.5)

2. 아동의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과 모의 양육태도

표 2는 아동의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과 부모양육태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표이다. 

먼저 아동 개인적 특성과 부모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민

주적 양육태도와 허용적 양육태도를 더 높게 보고 하였고, 성적이 ‘상’인 아동들이 성

적이 ‘중’이나 ‘하’로 응답한 아동들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민주적인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성적이 ‘하’인 아동들이 성적이 ‘상’인 아동들에 비해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여학

생이고, 성적이 높은 아동들일수록 민주적이거나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경험

하는 반면 성적인 낮은 아동들일수록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경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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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동의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과 모의 양육태도

변인 범주

구  분

민주적
양육태도(SD)

권위주의적
양육태도(SD)

허용적 
양육태도(SD)

성별

남자 2.34(.38) 1.46(.37) 1.60(.38)

여자 2.42(.39) 1.49(.37) 1.67(.36)

t값 -2.71* -.83 -2.04*

학년

4학년 (a) 2.40(.36) 1.43(.35) 1.59(.35)

5학년 (b) 2.35(.41) 1.51(.43) 1.62(.38)

6학년 (c) 2.39(.39) 1.49(.31) 1.70(.38)

F -.38 1.48 2.88

성적

하 (a) 2.20(.39) 1.64(.38) 1.67(.41)

중 (b) 2.34(.37) 1.48(.36) 1.64(.37)

상 (c) 2.49(.37) 1.42(.37) 1.62(.35)

F값 11.06*** 5.08** .31

사후검증결과 a, b<c c<a

모의 

학력

고졸이하(a) 2.33(.37) 1.50(.36) 1.63(.36)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b)
2.44(.39) 1.46(.36) 1.62(.37)

대학원이상(c) 2.46(.37) 1.42(.41) 1.70(.39)

F값 4.22* 1.20 1.08

사후검증결과 a<b

경제적 

수준

어려움 (a) 2.10(.46) 1.61(.48) 1.47(.31)

보통 (b) 2.35(.36) 1.51(.38) 1.63(.36)

넉넉함(c) 2.45(.31) 1.42(.36) 1.66(.38)

F값 7.59*** 3.23* 1.96

사후검증결과 a, b<c

대화

시간

30분미만 (a) 2.12(.44) 1.60(.44) 1.52(.35)

30분-1시간 (b) 2.30(.36) 1.55(.40) 1.61(.35)

1시간-2시간 (c) 2.44(.34) 1.44(.33) 1.68(.35)

2시간이상 (d) 2.50(.34) 1.42(.32) 1.68(.35)

F값 15.47***  4.48** 2.86*

사후검증결과 a<b<d, a<c d<a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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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특성과 부모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의 학력수준이 전문대 및 4년

제 대학인 아동들이 고졸이하인 아동들보다 더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넉넉하다고 보고한 아동들이 경제수준이 보통이하

인 아동에 비해 민주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반면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를 가장 적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2시간 이상인 

집단이 민주적 양육태도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가장 적게 경

험한 반면 대화시간이 하루에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아동들이 민주적 양육태도는 

가장 적게,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화시간

이 짧을수록 부모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과 탄력성과의 관계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개인특성과 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학

생이 남학생에 비해 탄력성이 더 높고, 성적이 높은 집단이 성적이 ‘중’이거나 ‘하’인 

집단보다 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의 경우 학년 간 탄력성의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

단이 고졸이하인 집단에 비해 탄력성이 높고, 경제수준이 넉넉하다고 보고한 아동들

이 보통이거나 어렵다고 보고한 아동들보다 탄력성이 더 높았으며, 대화시간이 1시간

이상인 집단이 30분미만이거나 1시간 미만인 집단에 비하여 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아동들

일수록 탄력성 수준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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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동의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과 탄력성

변인 범주
탄력성

평균(SD)
변인 범주

탄력성
평균(SD)

성별

남자 3.33(.76)

모의 

학력

고졸이하(a) 3.26(.73)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b)
3.62(.74)

여자 3.53(.75)
대학원이상(c) 3.67(.77)

t값
F값 11.47***

-2.47*
사후검증결과 a<b,c

학년

4학년 (a) 3.45(.69)

경제적 

수준

어려움 (a) 2.92(1.01)

보통 (b) 3.33(.71)5학년 (b) 3.40(.78)
넉넉함(c) 3.62(.75)

6학년 (c) 3.43(.82)
F값 10.42***

F값 .16 사후검증결과 a,b<c

성적

하 (a) 3.07(.92)

대화

시간

30분미만 (a) 3.01(.81)

중 (b) 3.26(.71) 30분-1시간 (b) 3.30(.71)

상 (c) 3.77(.67) 1시간-2시간 (c) 3.46(.76)

F값 25.25*** 2시간이상 (d) 3.67(.69)

사후검증결과 a,b<c F값 10.97***

*p<.05 **p<.01 ***p<.001

4.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표 4는 아동의 개인특성, 가족특성, 양육태도와 탄력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표이다. 

먼저 모델1은 아동의 개인특성과 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모형으로 모델1을 보면 

성적이 탄력성과 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델2는 모델1에다 가족특성을 추가한 

모델로 여전히 성적이 탄력성과 가장 관련이 높으며 모의 학력과 경제수준 또한 탄

력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3은 모델2에다 양육태도를 추가한 모형으로 

모델3에서는 성적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델2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모델3에 투입한 전체변수 중 가장 탄력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 변수는 민주적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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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45)로 나타났고, 양육태도를 투입한 모델3이 모델2에 비해 설명력(R2=41%)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아 부모양육태도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아동의 탄력성에는 모의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과 같은 가족구조적 요인보다는 부모양육태도와 같은 과정적 요인(혹은 상호작용

요인)이 더 중요하며 특히 아동의 보호와 돌봄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가 어

떤 양육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 

개인특성, 가족특성 및 양육태도와 탄력성과의 관계

모델1 모델2 모델3

개인특성

  성별(남자=1)
 -.12**  -.13***  -.09*

  학년   .01   .02   .00

  성적   .38***   .33***   .22***

가족특성

  모의 학력
  .16***   .11**

  경제적 수준   .11**   .03

양육태도

  민주적양육태도
  .45***

  권위주의적양육태도  -.03

  허용적양육태도   .05

R2   .16   .21   .4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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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

구, 서구 소재의 초등학교 3개교와 경상북도 소재의 초등학교 2개교의 4-6학년 남녀 

아동 총 38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개인적, 가족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성적이 

높은 아동들이 민주적 양육행동을 많이 경험한 반면 성적이 낮은 집단의 아동들은 권

위적 양육태도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과의 관계에서는 모

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민주적 양육태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화시간이 가장 낮은 집단에

서 권위적 양육태도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애착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경험하며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긍정적 양육행동이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이

전 연구결과(정소희, 2007a, 2007b)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여학생일수록, 성적이 높을

수록, 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화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이 탄력성이 높으며, 높은 지능이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보호요인이라는 이전의 연구결과(이용준, 2004; Werner,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구의 빈곤은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가족의 경제적 안정은 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전 연구

(Wright & Masten, 2005)와도 일치된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탄력성은 

별 관계가 없다는 이용준(2004)의 연구와는 일치되지 않은 결과인데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더 탐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종

단연구를 비롯하여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된 서구사회

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탄력성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탄력성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후속연구들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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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개인 및 가족특성, 양육태도가 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

석한 결과 민주적 양육태도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

으로 학업성적, 모의 학력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에 있어서 

부모의 질 높은 양육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와 같은 결과는 안태용과 심혜

숙(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서구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종단연구의 결과

(Wyman et al., 1991; Masten, 2001; Kilmer et al., 2001)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아동의 탄력성을 증진하는 데에는 학업성적 등과 같은 아동의 개인

적 특성이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보다도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지지적인 양

육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실천적 개

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적이 낮으며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아동들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적이 낮거나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들이 통제

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며 학업성적이 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은 이 아동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적이 낮은 집단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학업성적으로 많은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풍토 속에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들이 특히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지나칠 경우 왕따

나 자살 등과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약한 집단

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자살예방 등의 교육 등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가정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더 많

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우울을 낮추

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

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어머니 자신이 좋은 양육태

도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부정적 양육방식이 세대 간 전수될 수 있음에 따라 긍정적 

양육방법 및 바람직한 대화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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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양육

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었으나 양육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제한적이다. 둘째,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가족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장기간에 걸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실증적 연구가 축적된 서구사회와는 달리 실증적 연구결과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 상

황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탄력

성과 탄력성을 증진하는 요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

서는 부모양육태도의 유형과 탄력성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양육태도

가 탄력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탄력성척도는 탄력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도구가 아니라 탄력성 개념에 대한 대리변수(proxy)로 보아야 한

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탄력성 척도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탄력

성의 보호요인들(즉, 개인 및 가족, 지역사회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런 보호요인들이 많은 아동들이 더 탄력적이며 이런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탄

력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탄력성 척도가 아동의 

탄력성 그 자체를 측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

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탄력성을 설명하기 위해 투입한 개인요

인과 가족요인의 수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부요인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요인과 가족

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시간을 두고 오

랫동안 아동의 발달을 연구한 종단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행동과 탄력성의 관계에 

대해 인과적인 해석을 하기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설계를 통해 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

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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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ther’s parenting styles and the resilience of children

Kwon, Yoo-Kyong*․Jeong, So-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mother's parenting styles and 

the resilience of children differ according to individual factors and family 

factors,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a mother's parenting styles on their 

children's resilience. The subjects comprised 388 elementary students(196 boys 

and 192 girls, from the 4th graders to the 6th grader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democratic parenting 

styles of mother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gender of the child, academic 

grades, mother's education level, family income and time spent with their 

mother. (2) Children's resilie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gender of the 

child, academic grades, mother's education level, family income and time spent 

with their mother. (3) Among these variables, the effects of democratic parenting 

styles of the mother on their children's resilience was observed to be the most 

powerful variable.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theory, research,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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